
임수연 부장님, 변서영 대리님

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?

돌이켜보니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일을 했을까 스스로 믿기지 않기도 합니다. 좋은 팀웤을 받쳐

주는 두 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커미셔너와 예술감독을 이원화한 시도

는 현재로서는 아주 잘한 일입니다.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10여년전

정기용선생님을 도와 한국관을 만들 때를 생각하면 고려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온 듯 해요. 특히

두 분이 전시의 형식뿐만 아니라 전시의 내용을 공감하고 함께 해주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

다고 생각해요.

용적률 게임으로 밖에서 화두를 던졌으니, 내년 2월 서울에서 진일보한 담론, 공감, 비평이 이어

졌으면 합니다. 두 분과 한배를 탄 것이 큰 행운이라 생각해요. 너무 감사합니다.

짧지만 명절 푹 쉬시고요. (시월드, 친척들 결혼 등등 잔소리 빨리 벗어 나셔서요 ㅎ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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